
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의 황새 둥지짓기 조사

１ 지자체명 : 하바로프스크지방

２ 발표자명 : 코르킨・에브게니 (Korkin Evgeniy ) 

（아무르스크시 제 3호 종합학교） 

３ 활동명 : 둥지짓기 모니터링,황새보호를 위한 활동 

４ 활동기간 : 2012 년 5월∼6월

５ 활동장소 : 하바로프스크지방,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

６ 활동참가 인원 : 17 명

７ 활동을 시작한 경위 

  황새는 멸종위구심종의 하나로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８ 발표요지 

러시아연방 하바로프스크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습지에는 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가 있다. 이 자연보호구에서「포르비카」라는 청소년 환경탐험단이 

황새의 둥지짓기를 연구했다. 

황새는 희소가치가 있으며 하바로프스크지방의 레드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멸종위구심종이다. 황새는 인간영역을 피해 넓은 늪안에 있는 작은 숲,한그루 

나무가 있는 호수,작은강,예전의 강바닥이나 강의 분기점에 둥지를 짓고 있다. 

주로 생선,개구리,물속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 등을 먹이로 한다. 

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에서는 둥지에서 200 이나 300ｍ~2ｋｍ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둥지짓기 조사를 했다. 

보호구에 있는 모든 둥지에는 번호가 부착되어 있다. 2012 년 5 월~6 월중에 

3 개의 둥지에서 시각관측을 실시했다. 인공목제 지지대에 위치하는 10 호 둥지, 

인공철근 지지대에 위치하는 77 호 둥지, 떡갈나무 위에 있는 16 호 둥지이다. 

관측결과는 연구노트에 기록했다. 

16 호 둥지는 이전 백로와 민물가마우지의 서식지였던 오래된 떡갈나무의 

5.5ｍ의 높이에 위치해 있다. 둥지의 직경은 120 ㎝로, 높이는 70~80 ㎝이다. 

조사할 때 황새는 확실히 알을 품고 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황새는 교대로 알을 

덥히고 둥지를 떠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300~350ｍ의 거리에서 망원경과 쌍안경을 이용해 황새가 놀라지 않도록 

완전한 침묵을 지키며 조사를 실시했다. 

77 호 둥지는 높이 12m 의 철근지지대에 있었다. 약 150~200m 의 거리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나무덤불로 만든 조사지점에서 둥지가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잘 조망할 수 있었다. 황새가 불안해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이상 접근하는 

것은 그만두었다. 



시각관측에 의하면 77 호의 둥지에 황새가 살고 있었다. 한마리는 둥지에 계속 

앉아 있었다. 둥지의 직경은 180~200 ㎝로 사용된 재료는 크기가 다른 여러 

나뭇가지이다. 

15 분~30 분마다 정기적으로 다른 한마리의 어미가 날아와 둥지에 있는 

황새에게 먹이를 전해준다. 이 새가 둥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은 

약 3~4 분이다. 

둥지에 있는 황새는 가끔 일어나 날개를 움직이며 펴준다. 부리로 둥지안의 

무엇인가를 만진다. 아마 둥지안에 알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벌써 새끼가 태어나야 한다. 둥지짓기에 

시간이 걸리고 봄이 오는 것도 늦어진 것이 원인인지 아마 이 가족은 알을 낳은 

것이 늦어진것 같다. 

다른 한마리의 황새는 우리가 있는 관측지점 위를 두번 정도 원을 그리는 

것처럼 날고 난 후 둥지에 있던 황새와 교대했다. 둥지를 떠난 황새는 우리를 

경계해 관측지점 위를 높이 날기 시작했다.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다. 

먹이를 잡는 곳은 둥지에서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 주된 먹이는 습지에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작은 생선,양서류,무척추동물 등이다.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 황새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는 것과 신중하고 관찰력이 

깊은 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에서는 2012 년에 51 개의 황새둥지가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15 개의 둥지는 인공 지지대（12 개의 둥지가 낙엽송 지지대, 3 개의 

둥지가 삼각대같은 철근 지지대）에 지었다. 

실시한 관측에서 보로니스키 자연보호구 황새의 현재 서식상태가 만족할 

만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황새는 안전하고 주변이 잘 보이는 높은 나무에도 둥지를 만들고 철근 

지지대에도 적극적으로 둥지를 짓는다. 

자연속의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보호구나 국립공원을 늘리는 

것,인공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삼림화재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